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설공단 MOU 체결 회의록

회의일시 2017. 7. 12 11:00~:11:30 장소 DDP 살림터 2층 미디어룸 작성자 패션산업팀 박주은

참석자

서울디자인재단 이근 대표, 유석윤 단장, 박삼철 소장, 박진배 본부장, 김윤희 본부장, 
강문석 본부장, 유주이 팀장, 최주원 팀장, 이소미 팀장, 정승연 선임, 천윤영 선임, 한라
경 선임, 손영준 선임, 남지수 주임, 조혜리 주임, 박주은 주임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 이효재 본부장, 백인걸 처장, 윤철섭 팀장, 허수강 차장, 
박민호 차장 (22명)

회의안건 패션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논의   

■ 개요

○ 목적: 서울디자인재단-서울시설공단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

○ 일시: 2017. 7. 12(수) 11:00 ~ 11:30

○ 장소: DDP 살림터 2층 미디어룸

○ 참석대상: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 외 5명, 서울디자인재단 이근 대표 외 15명

○ 회의내용:

  - 서울시설공단의 관리 시설물 활용한 사업 협력 추진

  ·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함,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 및 과잉디자인 지양 등

  · 재단에서 ‘유어스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적 있음, 충분히 실현가능한 플랜으로 동대문의 

   허브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

  - 패션 분야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

  ·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재단과 공단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필요, 서울시설공단에서도 

   디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함

  - DDP 브랜드 사용과 관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력 이행

  · DDP 브랜드네임의 가치가 큼, DDP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기대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붙이고 있는 ‘서울’이라는 명칭의 존치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유어스와 디디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 예시) 유어스-디디피 간 통일된 컨셉으로 동선 연결

  - 기타 민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 DDP 때문에 상권이 어려워졌다는 말은 맞지 않음, 지금은 어느 상권이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들  

   스스로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시장이 크다고 해서 지나치게 맞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동대문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문화적 코드를 살릴 수 있어야 함 

  · 시장으로서의 동대문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동대문을 조성해야 함


